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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주민의 경제․사회생활의 편

의를 고려하고 지역별 생활공동체로서의 역사성과 정체성, 

통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. 

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4년 정치권에서의 행정구역 개편

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추세인 도농분리

형, 성장거점식 개편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되어 

 

 

2) 

2) 1995년 1월 경기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하여 남양주

시로 되는 등 35개의 시와 34개의 군이 합하여 1차로 35개의 

시군통합시가 출범을 하였고, 1995년 5월에는 송탄시, 평택시, 

평택군이 합하여 평택시가 되는 등 6개 시와 5개 군을 합하여 

2차로 5개의 통합시가 출범하였다. 1996년 3월에는 경기도의 

이천, 파주, 용인, 충남의 논산, 경남의 양산 등의 5개시가 군지

역의 승격으로 통합시로 출범하였고, 1998년 4월 1일에는 최초

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전남의 여수시, 여천시, 여천군을 통

합한 통합여수시가 새로이 출발하여 지금까지 총 46개의 도농

복합 형태의 시가 운영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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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개편은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5) 이

렇듯 다양한 구역개편의 동기를 크게 보아 정치적, 경제적 

및 사회․문화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〔15〕. 



  



 

     

    









앞에서 통합 후 순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

민 관계성 만족도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. 





 

 

 

  

  

  

  

 

  

  

  

 

 

  

  

  



  

 

 

  

 

 

 

 


